
7/10/2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율법 사상 정리 
제 13차자체캠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행 15:1-41 
 
초대교회와 유대교가 교차하는 시점에는 유대인들이 믿는 자들에게 와서 할례와 안식일 등과 같은 
것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. 이 부분에 대하여 당시의 성도들은 
명쾌한 답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정확한 결정을 내려 모든 것이 정리된 
기록이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여전히 구약 사상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
 

1. 율법 사상 정리 
1) 1 : 할례를 받아야 구원 
2) 그들과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다툼과 변론 
3)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에 파송 
4) 3: 가면서 이방인들이 돌아 온 소식 전달 
5) 5 : 바리새파 중의 어떤 믿는 사람도 
6) 7 :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발언 
7) 13 :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

(1) 암 9:11-12 인용 
8) 19-20 : 그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….. 

 
 

2. 안디옥으로 서신 보냄 
1) 22 :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냄 
2) 24 :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
3) 26 : 일치 가결 
4) 28 : 이 요긴한 것들 외는 아무 것도 너희에게 짐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
5) 29 : 우상의 제물, 피와 목매어 죽인 것, 음행 
6) 여전히 율법에서 완전히 나오지는 못했다는 증거 

 
 

3. 안디옥에 전달 
1) 30 :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
2) 33 : 유다와 실라는 돌아가도 
3) 34: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

 
 

4. 2차 전도 여행 시작 
1) 36 :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

(1) 확인하고 다시 확립하는 것이 중요 
(2) 그때 다른 문도 열리고 
(3) 사역자는 잊지 말아야 할 사항 중 하나 

2) 39 :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(행 13:13) 
(1)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에 대한 시각차이 
(2)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구성원의 영적 상태가 너무 중요 
(3) 바울과 실라 팀이 탄생 

3) 하나님은 바울이 옳았다고 증명하심 
(1) 전도자는 영안이 중요하다 


